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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
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(이하 고시생 모임)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

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.

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(부장 성상헌)는 고시생 모임이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전

날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.

조 후보자는 저서 ‘반일 종족주의’를 출간한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를 ‘친일파’라 비판했다. 조 후보자

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‘반일 종족주의’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"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

있다면, 시민들은 이들을 ‘친일파’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"며 "이 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,

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‘부역·매국·친일파’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

지 못한다"고 썼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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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고시생 모임은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. 이들은 "이 전 명예교수의 저서에 원색적인

비난을 가해 명예를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"고 주장했다.

이들은 "본인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

는 것은 위험하다"며 "검찰을 지휘·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

에 대한 찬반 여부로 수사를 지휘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"고

했다.

한편 조 후보자는 9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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